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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의 돌봄의 마음” 에 관한 묵상 

성녀 쥴리 수녀원, 부세에사, 우간다 

 

이번 월피정때 부세에사 공동체는 사랑과 봉사, 돌봄의 삶을 살며 사도직에 계속 영감을 주는 우리의 사랑하는 

개척자이자 창설자인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체조배와 함께 묵상을 마친 후,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 인근의 한 여성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과자를 

가져갔고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 행위는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과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수녀님의 모범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의 사도직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식재료는 현지 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이 충실하게 살아온 일치와 사랑의 정신을 반영한 아름다운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밥과 돼지고기/닭고기로 구성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많은 수녀님들이 우유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밀크티 대신 패션프루트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제성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이를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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